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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 장면에서 도전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보이는 대처 방
식 중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성인 진입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장훈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300명(M=23.28
세, 남성 48.3%)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성인 진입기 대학생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숙달 및 회피의 2 요인으로 구
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개인이 강의실에서 지각하는 목표구
조,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개인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가치를 두는 숙달목표구조를 지각할 경우 친구
에게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며 이는 높은 친구 관계의 질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개인이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을 강조하는 수행목표구조를 지각하거나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회피할 경우 이는 높은 불안 및 고독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 결과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사회적 장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 적응적인 대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이 속한 그룹에서 지각하는 목표구조는 이러한 개인의 대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인 진입기, 도움 추구 행동, 지각된 목표구조, 친구 계의 질, 불안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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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는 10대 후반
에서 20대에 이르는 성인기의 초기 단계로, 과거에 
비해 교육 기간이 연장되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많
은 개인이 경험하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
도기를 의미한다(Arnett, 2007). 이 시기의 개인은 
다양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
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
비한다. 이 과정에서 성인 진입기의 개인은 청소년
기에 비해 급격하게 달라진 학업 및 대인 관계로 
인해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을 보고하
기도 한다(Schulenberg et al., 2004). 그러나 개
인이 도전적인 문제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경
우 이는 개인의 통합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며 적
응적인 발달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Waters & Fivush, 2015).

성인 진입기의 개인이 학업 및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도전적이고 어려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을 만한 타인에게 적절
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적응적인 대처 방식이 될 
수 있다(Karabenick, 2004). 어려운 상황을 해결
하는 데 있어 타인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도전적인 문제 
상황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 도움을 
구하는 대상은 직면한 문제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성인 진입기 개인의 경우 심리적 문제, 
취업과 학업, 대인 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친구 또
는 학교 선후배에게 도움을 구하고, 건강과 가족,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을 구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주유선, 2020). 친구와 학교 
선후배는 같은 발달 시기를 겪으며 비슷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기 마련이다. 따라
서 학업 및 사회적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
한 문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고, 비슷한 문제
를 먼저 경험하였을 경우 당면한 문제에 익숙하
거나 해결에 도움이 될 확률이 높다(Furman & 
Buhrmester, 1992). 또한, 가까운 친구는 개인에
게 중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공감과 지지를 포함하는 정서적 자원을 제공함으로
써, 심리적 부적응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
(Aboud & Mendelson, 1996).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친구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친구에게 도움을 구
하는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도움 추구 행동은 일부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장면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Karabenick & Knapp, 1988; Rose & 
Asher, 2004; Ryan & Shin, 2011). 그러나 친구
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성인 진입기 개인에게
도 중요한 대처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처 
방식은 학업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도 
적절한 문제 해결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 진입기 개인이 사회적 장면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도움 추구 행동을 살펴보
고자 하며, 개인의 대처 전략과 행동 양식은 개인
이 속한 그룹에서 강조되는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
는 이론을 바탕으로(Kaplan et al., 2002)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지각된 
목표구조(perceived goal structures)를 고려하여 
도움 추구 행동이 개인의 친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학업 공간이자 사
회적 공간인 강의실에서 개인의 지각된 목표구조가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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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지, 그리고 지각된 목표구조와 도움 추구 행동
은 개인의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과 어떠
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움 추구 행동

개인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
하고 대처하는 존재이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러나 어려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
인이 보이는 대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Compas 
et al., 2001).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
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대처 방식을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방식으로 구분하고, 적극적 대
처는 문제 중심적 대처(problem-focused)와 사회
적 지지 추구(social support seeking)로, 소극적 
대처는 정서 중심적 대처(emotion-focused)와 소
망적 사고(hopeful thinking)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대처 방식이 소극적 
대처 방식보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정적 정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보다 적응적인 대처 방식이
라고 보고한다(Terry et al., 1995). 또한, 연구 결
과는 개인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은 문제 상황 그 
자체보다 문제 상황에 대한 개인의 부적절한 대처
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대학생들이 스트레
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 방식은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 등 전반적인 대학 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정영숙, 김수
빈, 2014),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 개인은 소극적 대처 방식을 사용한 개
인보다 높은 대학 생활 적응을 보고하였다(Wang 
et al., 2006).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개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또래나 지인 등 의미 있는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Karabenick, 2004). 사회적 관계를 자원으로 문
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처한다는 면에서 친구
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
회적 지지 추구를 모두 포함하는 적극적 대처 방식
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 추구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도움을 구하는 대상을 특
정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대
상을 구체적으로 친구로 특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
다.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또래와 동년배 집단은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Del Valle et al., 2010), 특히 가까운 친구는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제공하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관계이다(신희영, 2022). 친구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상황과 도전적인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Buhrmester & Prager, 1995),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와 정서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며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van Rijsewijk et al., 2020). 따라서 성인 진입기
의 개인은 문제 상황에서 친구와 동년배 집단을 중
요한 도움과 조언의 원천으로 여겨 교수나 부모보
다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Angelopoulos & Catano, 1993). 따라서 
성인 진입기 대학생이 문제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
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대처 방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도움 추구 행동은 숙달적(mastery) 및 회피적
(avoidance) 도움 추구로 구분할 수 있다(Shin & 
Ryan, 2012).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은 문제 상황
을 변화시키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을 보이는 개인은 문제 상황을 파악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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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는 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은 친구에게 문
제를 숨기고 회피하거나, 문제 상황을 방치하는 행
동을 의미한다.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을 보이는 
개인은 친구에게 문제 상황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
을 피하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문제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높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Grant & Dweck,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은 개인의 친구 관계
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을 회피하는 행동은 불안 및 고독으로 이어질 것으
로 예상해볼 수 있다. 개인이 친구에게 도움을 요
청하는 행동은 친구에게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친 감
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적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문제 상황에서 친구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할 뿐
만 아니라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친

감을 발전시켜 친구 관계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
상하였다. 반면, 문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
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 문제
를 숨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회피하는 개인은 결
과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개선하지 못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안 및 고독과 축소된 사회적 관계를 경험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각된 목표구조

목표 이론(goal orientati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속한 환경에서 지각된 목표구조의 영향을 
받는다(Ames, 1992). 지각된 목표구조는 개인이 
속한 그룹에서 지각하는 목표와 관련된 메시지를 
의미하며, 숙달(mastery)과 수행(performance) 중 
어떠한 측면이 더 강조되는지에 따라 숙달목표구조
와 수행목표구조로 구분된다(Elliot & McGregor, 
2001). 숙달목표구조는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
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반면, 수행목표구조는 비교
와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
고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
시지를 강조한다(Anderman et al., 2002).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지각된 목표구조에 따라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의 대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강조한다(Ames & Archer, 1988). 속
한 그룹에서 숙달목표구조를 지각하는 개인은 수행
목표구조를 지각하는 개인보다 문제 상황에서 회피 
전략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Tuner et 
al., 2002). 또한, 숙달목표구조를 지각하는 개인은 
수행목표구조를 지각하는 개인보다 높은 수준의 끈
기와 지속성, 적응적인 자기 조절 전략을 보이는 
반면, 수행목표구조를 지각하는 개인은 숙달목표구
조를 지각하는 개인보다 낮은 수준의 지속성을 보
이고 높은 수준의 회피와 미루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Meece et al., 2006).

이를 바탕으로 지각된 목표구조는 문제 상황에서 
개인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과 친구 관계
의 질 및 불안 및 고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
상해볼 수 있다. 개인이 숙달목표구조를 지각할 경
우 문제 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를 바
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는 친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개인이 수행목표구조를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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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타인에게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모습을 보
이는 것은 자신의 유능감에 손상이 된다고 여겨 타
인에게 문제 상황 자체를 숨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
며 이는 문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만 아
니라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의 질을 발전
시킬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소속된 학과와 강의실에서 지각하는 
목표구조는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
는 개인이 경쟁과 타인과의 비교를 강조하는 수행
목표구조를 지각할 경우 또래 및 친구들과 함께 있
을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며, 이는 친 한 관계와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발전시키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한다
(Levy-Tossman et al., 2007; Patrick et al., 
2011). 즉, 지각된 목표구조는 강의실 내에서 대학
생들이 지각하는 목표와 관련된 메시지이므로 학업
적인 특성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으나, 강의실은 학
업 수행의 공간인 동시에 대학생들이 학과 친구들
과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이므로 개
인의 지각된 목표구조는 학업 참여와 수행 수준뿐 
아니라 학과 친구들과의 관계의 질과 상호작용의 
특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

성인 진입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는 의미 
있는 타인과 친 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Kroger, 2003).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성인 진입기 대학생의 사회적인 관계의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친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
독에 초점을 두었다. 친구 관계의 질(friendship 
quality)은 개인이 형성하는 친구 관계의 특성과 

상호작용의 질을 반영하는 개념으로(Parker & 
Asher, 1993), 친구의 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등 관계의 양적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보다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더 잘 예측한다(Hussong, 2000).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이 
친구와 지지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친구 관계의 질
이 높을 때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사회적 위축 
행동 및 공격성이 감소하였으며(김성수, 2013), 20
대부터 6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
이 친구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지와 관계의 질을 지
각할 때 낮은 우울 수준과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
였다(경선정 등, 2021). 이처럼, 안정적이며 지지적
인 친구 관계를 경험하는 개인은 그렇지 못한 개인
보다 긍정적인 인지 태도와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며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불안 및 고독(anxious solitude)은 대인 관계에
서 수줍어하고 주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불안형 
고독의 정서적, 행동적 프로파일을 의미한다(Peter 
& Gazelle, 2017). 불안형 고독은 개인이 어떤 이
유로든 더 높은 비율로 혼자 있음을 나타내는 사회
적 위축(social withdrawal)의 하위 변인으로 불안
형 고독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부담감과 압박감, 불안 및 걱정을 비롯한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대인 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Rubin et al., 2009), 두려움, 우울, 외로움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Bowker & Raja, 
2011; Findlay et al., 2009). 선행 연구는 불안형 
고독 수준이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 관련성을 보
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무기력을 보이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Gazelle & Rudolp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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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입기 대학생의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 친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
였다. 구체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은 친구 관계의 질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불안 및 고독 수준과 부적 관
계를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고, 문제 상황에서 친구
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회피하는 행동은 친구 관
계의 질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불안 및 고독 수
준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지각된 목
표구조와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 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회 인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속한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Bandura, 1986). 즉, 개인이 
속한 환경의 특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각하며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 및 적응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Ames, 1992). 따라서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목표와 관련하여 숙달 또는 수행과 관련
된 특정 메시지를 일관되게 지각할 때 해당 메시지
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Shin, 2018). 개인이 성장과 발전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지각할 
때 문제 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도
움을 구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이
는 불안 및 고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성별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
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며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Sherer & 
Adams, 1983). 높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지닌 개

인은 타인과 친 한 관계를 형성하고 높은 정서 조
절 능력을 보이는 반면(Caprara & Steca, 2005),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지닌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친 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사
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행동을 많이 보인다(Wei et 
al., 2005). 이처럼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양상과 관계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높은 친구 관계의 질과 낮은 불안 및 
고독을 보이는 반면, 사회적 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낮은 친구 관계의 질과 높은 불안 및 고독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성과 남성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성향 및 특
성, 목표 지향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여성은 
관계 중심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보이는 반
면, 남성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보인다
(Cyranowski et al., 2000). 또한, 여성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남성은 지배적인 목표를 추
구하는 모습을 보인다(Rose & Rudolph, 2006). 
이에 따라, 여성의 친구 관계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친구 관계에 비해 친 한 감정 공유와 자기 개방을 
바탕으로 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구 관계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으며 높은 기대를 보인다
(Markievicz et al., 200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성은 기대하는 친구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
할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 
또는 우울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Rubin et al., 
2009). 이와 같은 성별 차이를 고려할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높은 친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개
인의 지각된 목표구조,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
동,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모형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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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인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성별을 통제함으로써 지
각된 목표구조가 도움 추구 행동을 매개로 친구 관
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에 미치는 고유 영향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성인 진입기 대학생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보이는 대처 방식 중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도움 추구 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지
각된 목표구조를 살펴보았고, 도움 추구 행동이 친
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였다. 또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 
지각된 목표구조와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
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검증한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구
체적으로 살펴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대학생의 도움 추구 행동은 친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을 예측하는가?

연구 문제 2. 대학생의 지각된 목표구조는 도움 

추구 행동과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을 예
측하는가?

연구 문제 3. 대학생의 도움 추구 행동은 지각된 
목표구조와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4. 대학생의 도움 추구 행동, 친구 관
계의 질, 불안 및 고독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
트의 Invitation-based Panel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20년 8월에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성인 진입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만 19~29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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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남녀 각각 150명)으로 평균 연령은 23.28세
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 중 극단값으로 나타난 
이상치 14명을 제외하고 최종 286명(남: 138명, 
여: 14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극단값
은 원자료의 원점수를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여 평
균으로부터 삼표준편차(3SD) 범위를 벗어난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는 대학 내 생명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 전 
연구 참가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
다. 설문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모두 코드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측정 도구

도움 추구 행동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Karabenick(2003)이 학업적 
상황에서의 도움 추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척도를 Shin과 Ryan(2012)이 사회적 상황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를 이중 역 번
역을 통해 번안하였으며 원 문항과 번역된 문항의 
일치성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성
인 진입기 대학생의 사회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한 
높은 내적 일치도와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도움 추구 행동 척도는 숙달적 및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의 2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달적 도
움 추구 행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에
게 도움을 구하는 적극적인 대처 방식으로 “이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친구와 이
야기한다”, “친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의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회피적 도
움 추구 행동은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친구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회피하는 
대처 방식으로, “친구에게 이 문제를 숨기려 노력
한다”, “친구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
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숙달적 및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은 각각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문제 상황에서 해당 도움 추구 행동을 자
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hin과 Ryan(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는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이 .87,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이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
의 내적 일치도는 .89,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의 
내적 일치도는 .94로 나타났다.

지각된 목표구조
지각된 목표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Midgley와 동

료들(2000)이 개발한 PALS(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cale) 척도를 국내 박용한(2010)이 번
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숙달과 
수행 목표구조의 2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달
목표구조는 “수업에서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새로운 아이디
어와 개념을 배우는 것을 즐긴다” 등의 문항이 포
함되고, 수행목표구조는 “동기들에 비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숙달과 수
행목표구조는 각각 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
록 개인이 해당 목표구조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종호 등(2014)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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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ronbach’s )는 숙달목표구조 .79, 수행목표
구조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숙
달목표구조 .82, 수행목표구조 .81로 나타났다.

친구 관계의 질
친구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Paker와 

Asher(1993)가 개발하고 Rose(2002)가 재구성한 
척도를 이중 역 번역을 통해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
였다(신희영 등, 2021). 해당 척도는 긍정적 및 부
정적 친구 관계의 두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긍정적 친구 관계 차원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친구 관계는 친 감과 정서적
인 지원을 제공하고 서로 지지하는 특성을 포함하
며 “서로 중요한 존재라고 느낀다”, “내가 긍정적
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등의 문항이 포
함된다. 긍정적 친구 관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총
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경험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희영 등(202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는 .90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9로 나타났다. 

불안 및 고독
불안 및 고독을 측정하기 위해 Gazelle과 Ladd 

(2003)가 개발한 Anxious Solitude 척도를 이중 
역 번역을 통해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였다(신희영 
등, 2021). 해당 척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자주 불안하다” 등
의 문항이 포함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 및 고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ugimura와 동료들
(201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는 
남녀 각각 .92와 .91로 나타났고, 신희영 등(2021)

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2였으며, 본 연구에
서 내적 일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강한아와 김

아영(2013)이 타당화한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
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8개의 문항
으로 “나는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
다”, “쉽게 친해지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라도 친
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갈 수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점
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지닌 것으
로 해석한다. 강한아와 김아영(2013)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는 .80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실제 자료가 이론적으로 도출한 연구 모형을 지
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
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적인 통계 처리
를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은 R 4.1.0의 lavaan 패키지를 사용하였
다.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와 
상관 분석을 통해 연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
증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성
인 진입기 대학생의 도움 추구 행동 척도의 2 요
인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을 통해 지각된 목표구조, 도움 추구 
행동,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 간의 관계
를 검증하였다. 자료의 결측치는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처리하였고,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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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1. 숙달목표구조 1
2. 수행목표구조 .29** 1
3.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 .29** .18** 1
4.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 .10 .12* -.30** 1
5. 친구 관계의 질 .20** .19** .38** -.13* 1
6. 불안 및 고독 -.03 .19** .11 .20** .09 1
7. 사회적 자기효능감 .13* .11 .22** -.03 .37** -.34** 1

평균 3.42 3.62 3.60 2.65 3.31 3.26 3.09
표준편차 0.67 0.63 0.80 0.97 0.74 0.75 0.73

범위 1–5 1.67–5 1.50–5 1–5 1–5 1.11–5 1–5
왜도 -0.32 0.07 -0.31 0.06 -0.32 0.01 -0.11
첨도 0.82 0.12 -0.16 -0.67 0.14 -0.46 0.14

*p<.05. **p<.01.

표 1. 변인 간 상 계  기술통계 (N = 286)

증하였다(Bollen & Stine, 1990).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0과 7.0 이하로 변인들의 분포가 정상분포
라는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et al., 1996).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은 숙달목표구조(r=.29, p<.01), 
친구 관계의 질(r=.38, p<.01)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은 수행목표
구조(r=.12, p<.05), 불안 및 고독(r=.20, p<.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친구 관계의 질(r=-.13, 

p<.05)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은 숙달목표구조(r=.13, p<.05),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r=.22, p<.01), 친구 관계의 질(r=.37, p<.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 및 고독(r=-.34,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
다 높은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t=4.32, p<.001, 
d=.52)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보고했다(Cohen, 1992).

측정 모형의 검증

측정 모형을 검증하기 전 문항묶음(parceling)을 
통해 척도의 잠재 변인을 측정 변인으로 구성하
였다. 문항묶음은 개별 문항보다 지표의 연속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개별 문항 분포의 비정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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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남성
(n=138)

여성
(n=148) t (p) Cohen’s d

숙달목표구조 3.46 0.75 3.39 0.59 0.88 0.10
수행목표구조 3.63 0.68 3.60 0.59 0.44 0.05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 3.54 0.78 3.67 0.81 1.38 0.16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 2.90 0.93 2.41 0.96    4.32*** 0.52

친구 관계의 질 3.31 0.66 3.30 0.81 0.09 0.01
불안 및 고독 3.25 0.75 3.26 0.76     -0.10 0.01

사회적 자기효능감 3.15 0.69 3.03 0.76 1.36 0.17
*p<.05. **p<.01. ***p<.001.

표 2. 연구 변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표  편차  차이 검증 결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규성에 가까워질 
수 있고(Hau & Marsh, 2004), 모형 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Nasser & 
Wisenbaker,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문항
의 특성이나 수행 수준이 아닌 구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문항묶음을 실
시하여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df=1.69, 
p<.001, CFI=.94, TLI=.94, RMSEA=.05 (90% 
C.I.: .04 – .06)로 나타나 측정 모형의 모형 적합
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모형의 검증

지각된 목표구조와 도움 추구 행동,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 간의 관계에 대한 최종 모형
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df=1.70, p<.001, CFI=.94, TLI=.93, 
RMSEA=.05 (90% C.I.: .04 – .06)로 구조 모형
의 모델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
형의 지각된 목표구조와 도움 추구 행동은 친구 관

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을 각각 총 분산(variance)
의 25.8%와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도움 추구 행동과 친구 관
계의 질, 불안 및 고독의 관계에 있어, 숙달적 도
움 추구 행동은 친구 관계의 질(=.17, p<.05)과 
정적 관계를,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은 불안 및 고
독(=.27, p<.01)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지각된 목표구조, 도움 추
구 행동,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의 관계
에 대해 살펴본 결과, 숙달목표구조는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33, p<.001)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불안 및 고독(=-.25, p<.01)과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수행목표구조는 불안 및 고독(=.23, p<.01)
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은 친구 관계의 질(=.29, p<.001), 불안 및 
고독(=.41, p<.001)과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은 불안 및 고독(=.33, 
p<.001)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세 번째 연구 문제인 지각된 목표구조, 도움 추
구 행동,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의 관계
에서 도움 추구 행동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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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주. 유의미한 경로만을 포함함. *p<.05. **p<.01. ***p<.001.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95% C.I.
  lower upper

숙달목표구조 →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 → 친구 관계의 질 .12 .11 .05 .25

표 3. 매개효과 검정 결과

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Preacher et 
al., 2007). 1,000번의 무선 표집을 통해 95% 신뢰
구간을 산출한 결과(Bollen & Stine, 1990), 신뢰
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도움 추구 행동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숙달목표구조가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을 
통해 친구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11, 95% 

C.I.: .05 – .2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연구 문제인 도움 추구 행동, 친구 관계

의 질 및 불안 및 고독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에 있어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에 성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였다. 또한, 
도움 추구 행동과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
에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성별이 미치는 효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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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 해당 변인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숙달적 도
움 추구 행동(=.19, p<.01), 친구 관계의 질(= 
.31, p<.001)과 정적 관계를, 불안 및 고독(=-.46, 
p<.001)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21, p<.001)
을 보였다. 친구 관계의 질 및 불안 및 고독 수준
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논  의

성인 진입기의 개인은 청소년기와는 달라진 환경
에서 학업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 상
황을 경험한다. 개인이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 대처
하는 방식은 개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Spence et al., 2007). 혼자 힘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을만
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적응적인 대처 전
략이 될 수 있다(Karabenick, 2004). 선행 연구들
은 학업 장면에서의 도움 추구 행동이 문제 해결 
및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청소년을 대상으
로 제시해 왔으나(Rose & Asher, 2004), 청소년기 
이후의 개인과 사회적 장면에 대한 탐색은 제한적
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와 성인
기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장면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은 문제 상황에
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개인차를 보였으며, 이는 친구 관계의 질

과 불안 및 고독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
다. 또한, 속한 그룹에서의 지각된 목표구조는 개
인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었으며, 도움 추구 행동은 개인의 지각된 
목표구조와 친구 관계의 질, 불안 및 고독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 결
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
은 친구 관계의 질, 불안 및 고독과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은 불안 및 고독
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인이 문제 상황에
서 친구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문
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친구와 도
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친구 관계를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Hiatt et 
al., 2015). 개인이 문제 상황에서 친구로부터 도움
을 구하는 행동은 친 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개방(self-disclosure)을 기반
으로 한 가까운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관계의 질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숨기며 회피하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개선하지 못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
적으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친구 관계를 경
험하게 됨으로써 불안 및 고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예상한 바와 다르게,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은 
불안 및 고독 수준과도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높
은 수준의 불안 및 고독은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기에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문제 상황은 그 자체로 개
인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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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과거에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경험했을 경우 과거
의 외상 경험이 개인의 불안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민지, 김광웅, 2008). 
또한,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를 더 자주 사용한다
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Cummings et al., 
2014), 불안과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 간의 정적 
관계는 높은 불안 수준이 도움 추구 행동으로 이어
졌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횡
단 자료를 사용하여 불안 및 고독과 도움 추구 행
동 간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검증할 수 
없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불안 및 고독과 도움 추구 행동 간 관계의 방향성
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숙달적 도
움 추구 행동과 불안 및 고독 간의 관계에 공동 반
추(co-rumination)가 관여했을 수 있다. 공동 반
추는 타인과 문제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반복적으
로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Rose, 2002). 공동 반
추는 친 한 타인과 문제 상황을 공유하여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문제 상
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추의 특성을 그
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내현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Bastin et al., 202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도움 추구 행동을 살펴보는 데 있어 공동 반추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숙달목표구조를 지각할 경우 친구에게 도
움을 구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고 높은 친구 관계의 
질과 낮은 불안 및 고독을 보고한 반면, 개인이 수
행목표구조를 지각할 경우 높은 불안 및 고독을 보
고하였다. 이는 개인의 지각된 목표구조가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Meece et al., 2006).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서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지각할 경우 이들은 유능감의 향상을 위
해 적응적인 자기 조절 전략과 대처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반면,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
를 지각할 경우 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타인에게 보
여주는 것을 회피하려는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속한 학
과와 강의실에서 지각하는 목표구조가 사회적인 문
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에도 반영이 되어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
다. 이러한 결과는 학과와 강의실이 학업을 수행하
는 공간이자 동시에 사회적인 공간이기도 하며, 교
수 및 또래와의 학업 활동을 통해 지각하는 목표구
조는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지각된 숙달목표
구조와 친구 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 속한 환경적 요
인과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사
회 인지 이론(Ames, 1992)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속한 그룹에서 지각하는 
목표구조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대처 방식 및 행동
을 보이고, 개인의 지각된 목표구조는 문제 상황에
서의 대처 방식을 매개로 친구 관계의 질에도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성인 진입기 대학생의 지각된 목표구조, 도움 추
구 행동, 친구 관계의 질, 불안 및 고독 간의 관계
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 자기효능감과 성별의 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숙달적 도움 추구 행동, 친구 
관계의 질과 정적 관계를 불안 및 고독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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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친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며, 높은 관계의 질과 낮은 불안 및 고
독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높은 회피적 
도움 추구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성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중심적
이고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보이는 여성에 비해 독
립적인 특성을 보이는 남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일 수 있다(Cyranowski et al.,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친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 수준에 
있어 선행 연구와 달리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다양한 집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연
구에서 성별 차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사용하여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지각된 목표구조, 도움 추
구 행동, 친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의 지각된 목표구조가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
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도움 추구 행동, 친구 관계의 질, 불안 및 고독 수
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목표구조가 도움 추구 
행동을 매개로 친구 관계의 질과 불안 및 고독에 
미치는 고유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모형에서 
개인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
였다. 그러나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도움 추구 행
동의 중요한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
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타인과 사회적 관
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보다 수

월하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살펴보는 데 있어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더
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지각된 목표구조와 도움 추구 행동, 친구 
관계의 질, 불안 및 고독을 측정하는 데 있어 모두 
자기 보고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이 지각
하는 목표구조와 문제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대
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기 보고식 측정 도
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모든 변인을 자기 보고 측정 방법에 기반할 경
우 효과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
에서는 쌍별(dyadic)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거나 
다수의 출처에 의한 데이터 수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인 진
입기 대학생이 사회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대처 방식 중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
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성인 진입기 대학생이 경험하는 다양
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에게 도움을 구
하는 행동이 적응적인 대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이 속한 그룹 내에서 지각하는 
목표구조는 이러한 개인의 대처 방식에 중요한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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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emerging adults’ help-seeking from friends as one 
of the adaptive coping strategies in stressful social situations. Participants included 300 emerging 
adults who were currently enrolled in college (Mage = 23.28; 48.3% male). They self-reported their 
perceived goal structures, help-seeking from friends, and levels of friendship quality, anxious solitude, 
and social self-efficacy.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two-factor structure of 
help-seeking from friends: Mastery and Avoid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individuals’ perceived goal structures were linked to different types of help-seeking from friends, and 
different types of help-seeking were associated with levels of friendship quality and anxious solitude. 
Further, mastery help-seeking from friends medi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mastery goal 
structures and friendship quality. The results underscore that help-seeking from friends can be an 
adaptive coping strategy in stressful social situations and individuals’ perceptions of goal-related 
messages can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emerging adults’ help-seeking from friends.

Keywords : Emerging Adulthood, Help-seeking from Friends, Perceived Goal Structures, Friendship 
Quality, Anxious Solitude


